주님의 공현 대축일과 동박 박사들 

그리스어로 "계시"를 뜻하는 에피파니아, 
즉 공현은 동방에서 기원된 축일이다. 
실제로 동방 교회에서 공현은 성탄과 동일시되고 
그리스도의 신성이 이방 세계에 드러난 것을 기념한다. 

이 축일에 대해서는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맨 처음 언급했지만 
4세기에 가서야 서방 교회를 통해서 확실히 입증됐다. 
동방 교회에서는 공현 축일을 "빛들의 축일"이라고 부르며 
예수의 세례를 기념한다. 
실상 예수께서는 이날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. 

고대 교회에서 "조명받은 이들"이라 불린 새 입교자들이 
이날 세례를 받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. 

이날엔 또한 동방에서 찾아온 세 박사들을 기억한다. 
전승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발다사르, 가스파르, 멜키오르라고 한다. 
그들은 자신들의 외모로, 인간의 세 연령층과 
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세 인종을 대표한다. 

그들의 유해는 금 상자에 담겨 쾰른의 주교좌 성당에서 공경받고 있다. 
이것은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
밀라노 포위 공격 도중 성 에우스토르지오 성당에서 빼낸 것으로 
1161년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. 

동방 박사들은 쾰른의 수호자들이며, 
여행자들, 순례자들, 모피 상인들의 보호자이다. 
그리고 악천후와 간질병에 대해서 그들에게 간청한다.
